
유가할증료- 통행료 올라 수출 비상!
산자부 , 물류비 인상 적극 대처키로 … 적하목록 제출 의무로 통관지연

고유가에 따라 해운·항공운임은 물론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까지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수

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현상에 따라 선사 등이 해운 및 항공화물에 대한 유가할증료 인상 및 신

규도입을 진행중이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

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사들은 해운 운임의 유가할증료를 4월1일부터 미주항로에 대해 컨테이너 당 136달러에서 173달러로 37달

러 올리고, 구주항로도 97달러에서 112달러로 15달러 인상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유가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던 호주항로와 한중항로에 대해서도 각각 50달러와 20달러의 할증료를

3월10일 새로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항공사는 항공화물에 대해 ㎏당 5-20센트의 유가할증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신공항하이웨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형차에 대해 현행 1만3500원에서 1만4100원으로

4.44% 인상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제출해 항공화물편을 이용하는 무역업계에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관세청은 보세화물입출항과 관련해 모든 해상화물은 24시간 전에, 항공화물은 6시간 전에 각각 적하목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고시개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파악돼 통관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선사들은 미국으로 가는 화물은 전자문서교환(EDI) 전송 수수료로 3월15일부터 선하증권 1건당 25

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산자부는 미국행 화물에 대한 EDI 전송 수수료 문제에 대해 선사의 최초 제시액인 선

하증권 1건당 10-15달러 선에서 결정하거나 추후 하주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도출하도록 선사에 요청

할 계획이다.

또 산자부는 건교부, 해양부 등 관계부처 및 무역협회, 선주혐회,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물류개선

협의회 실무회의를 열어 인상폭을 낮추거나 인상시기를 늦춰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선사들에게 급격한 유가할증료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항공화물유가할증료는 신설보다는 현행 운임의 할인

폭 조정을 통해 흡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동결 또는 인상시기를 늦

춰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각종 물류비 및 통관 절차가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

출입물류개선협의회 실무회의>를 추후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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